
우리미술관 이찬주 작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전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미술관 이찬주 작가의 설치 작품 전시
(2020.08.21.~2020.09.16.)

○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인천 동구청이 후원하는 우리미술관에서 새로운 전시가 열린다. 바로 8월 21일(금)부
터 9월 16일(수)까지 열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것인데, 이번 전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작은미술관
전시활성화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작은미술관 사업은 미술관이 없거나 미술문화 확산이 꼭 필요한 지역 공
공생활문화 공간을 일상 속 미술공간으로 재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
체육관광부가 주최하여 현재 14곳 인천 동구, 경남 밀양, 전남 신안, 강원 태백, 강원 삼척, 세종, 강원 평
창, 울산 북구, 경남 남해, 울산 남구, 부산, 경기 김포, 강원 정선, 경남 하동에서 운영되고 있다.

○ 이번 전시는 지역의 ‘산업화’ 역사 속 노동자들의 삶을 주제로 했으며, 이는 2019년 인천 동구의 ‘산업
화’를 주제로 했던 ‘작은미술관 전시활성화지원 사업’의 후속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기획자 이탈과
함께 준비했다. 이찬주 작가는 다음의 글에서 이번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반세기가 훌쩍 지나는 동안 도시의 모습은 많이도 변했다. 도시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의 결실이다. 산업
화와 현대화의 과정 속에서 도시는 늘 공사 중이다. 이 풍경은 누군가에게는 치열한 노동현장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소
설 속 장소로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과 나의 노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
다.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재료를 통해 유사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돈을 벌지 못하는 노동행위
지만 우리들이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바라본다. 오늘도 해가 진다. 어둠이 깔려도 빛을 잃지 말
고 노래하자.”

○ 인천문화재단 관계자는 “본 전시에서 노동 현장과 노동자를 작품에 담아 관람객에게 선보임으로써 노동의 가치와
의미가 예술작품으로 전달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시 기획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 19의 수도권
확산에 따른 국공립 전시시설의 휴관 조치에 따라 당분간은 관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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